
주관식 항목의 응답은 최초 50개까지만 표시됩니다.
나머지 응답결과를 확인하려면 '자세히 보기'를 이용해 주세요.

요약

576명 응답

1. 청소년 사목의 역할을 체크해주세요.

응답 응답수

교리교사 239

부모 243

사목위원 91

응답 없음 3

41.5%

42.2%

15.8%

0.5%

2. 다음 중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해주세요.

응답 응답수

가족 377

건강(육체, 정신) 367

경제(돈, 집) 39

나(자신) 191

신앙 273

여가(게임 등) 11

친구 158

타인의 시선 6

학력 7

행복 149

기타 3

23.8%

23.2%

2.5%

12.1%

17.3%

0.7%

10%

0.4%

0.4%

9.4%

0.2%

3. 청소년들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표시해주세요



응답 응답수

경제적 어려움 43

부모와의 관계 144

신앙문제 76

중독(게임, 도박 등) 192

진로(취업) 315

이성문제 91

외모 110

타인(친구, 동료, 교사)과의 관

계

257

학업 220

기타 13

2.9%

9.9%

5.2%

13.1%

21.6%

6.2%

7.5%

17.6%

15.1%

0.9%

4. 다음은 우리 본당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별 1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5개 매우 그렇다 순입니다.)

평균: 3.4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평균: 3.54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평균: 4.49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평균: 3.16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평균: 3.36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평균: 4.57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평균: 3.1

5. 청소년들이 신앙생활(미사참례,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응답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43

사제와 수도자에 대한 실망으

로

25

부모나 가족의 반대로 27

신앙의 의미를 느끼지 못함 374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실망으

로

30

친구가 없어서 274

취미생활과 관심 활동으로 인

하여

162

학업(취업)에 방해가 되어서 261

해당되지 않음(미사참례, 성당

활동에 잘 참여함)

63

기타 24

응답 없음 4

10.3%

1.8%

1.9%

27%

2.2%

19.8%

11.7%

18.8%

4.5%

1.7%

0.3%

6.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상담해 준 적이 있나요?

응답 응답수

O 237

X 337

응답 없음 2

41.1%

58.5%

0.3%



7. 청소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 응답수

교리교사 확보 30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 운영(전

문성)

187

본당 청소년 행사 운영(기획,

진행 등) 참여 기회 제공

99

사제, 수도자의 관심 71

재정적 지원 20

청소년 공간 확보 69

청소년 선후배 관계 형성 80

기타 19

응답 없음 1

5.2%

32.5%

17.2%

12.3%

3.5%

12%

13.9%

3.3%

0.2%

8. 현재 청소년 사목을 위해 제안하고 싶거나, 바라는 점 등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본당마다 청소년들이 많지않고 가정마다 형제 자매가 많지않으므로 초중등청소년을 따로 나누지말고 신앙안에서 형제애들 만

들어갈 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

교구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부 행사가 적고, 광주 중심적이라 다른 지역 본당 친구들이 참석하기 어려움.

청소년들의 눈높이이 맞는 컨텐츠 개발과 신앙안에서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들과 공감하고 청년들과 같은 시대정신에 공유하고 이해하며 이들을 이끌수 있는 전문 교리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봅니

다.

교사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교리교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같아 부담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말씀과 전례를 통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청소년 이 감소한것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점

사목회의나 본당 액션 단체들 지주 청소년의



문제을 토의했으면합니다

.

청소년을 위한 신앙학교 프로그램틀이 많아서 참여할수 있었음 좋겠읍니다 (피정학교)

.

청소년들을 성당에 잘 나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리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르침 보다는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아이들이 성당에 나오는 것에 흥

미를 갖게 해야합니다.

또한 본당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당에 나오는 친구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성당 친구들을 새로이 만들어 성당

에 나오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아이들을 위한 공간(사랑방)을 조성한다면 아이들이 모여 놀며 성당을 나오는 기쁨을 찾게 될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 공부 보다는 성당을 나오는 기쁨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해주기 보다 참 신앙과 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주

는 교회의 역할을 깨우쳐주는 경험들을 제공해주었음합니다.

본당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어울릴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선후배관계형성과다양한신앙프로그램및청소년참여기회제공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가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본당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당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방가후 관리등 프로그램으로 관련하여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성당에 오고싶도록다양한프로그램과,본당인자 모두가 관심과 재정적지원,교리교사 확보가필모하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사제와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편하게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교리교사가 부족하니 청소년 사목이 더욱 어려운것같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위해 사제 교리교사 부모와 많은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직 신앙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기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교사의 인원 수가 적거나 신임들만으로 이루워지거나 또는 교사연령층이 높거나 하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ex-여

신)을 제공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본당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시와 함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성당 고간이 즐거운 추억을 많이 안들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함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서 청소년사목에 힘써보시게요

없음~~

보좌신부님이 있는곳과 없는곳의 활성화율이 차이가 많이나는것 같다. 그리고 본당청년회가 중요하다. 청년회가 자리를 굳건

히 잡으면 교사수급 문제와 활성화도 잘되리라 생각한다

다양한 신앙프로그램이 및 공동체활동이 있어 서로 소통하고 관계유지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미사참례가 자유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에 대한 성직자, 부모 등 성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하여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시간들을 마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제는 부모에게는 청소년기의 신앙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사제(수도자)의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청소년들에세 신앙의 멘토가 없어요

특히 저희 본당은 교리교사는 40대이상 이다 보니

아이들의 신앙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분이 없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의 놀아공간을 홥보해주셨으면합니다.

신앙이 왜 필요한지와 성당에 왜 다니는지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서 각자의 답을 얻게해주고싶다

교회안에서 학업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고 뭔가 즐겁고 보람된 활동이나 기능등을 배우고 체험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부모가 신앙에 중요성을 자각하고 부모부터 신앙이 삶에 중심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인 지원바람

청소년이 자연스래 성당에 머물수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소가 생겼으면 좋겠다

유소년부와 청소년부의 연계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겠으며, 본당 내 행사에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신

부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부모들의 신앙모임이 간식봉사에서 머무르기보다 협력자.조력자로서 신앙 교육 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본당에서도 지원해야하지만 물질적 지원으로 오히려 신앙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

로 흐르게 하는것을 경계해야 함 (해외성지순례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 필요

청소년들이 신앙 생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어른들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함.

본당에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아는체 해주는 것이 좋은을것 같다

관심을 가져 주는것이 필요하다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같이 미사시간에 같이 가자고 전화하고 독려해주기, 문자도 좋지만 친구나 선후

배간 직접 전화통화는 중요한것 같다. 한두번 전화가 오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 한번가볼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

요

열심히 교리교사 활동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것을 아이들이 잘 알아주면 좋겠어요

쉬는 펑소년 대부분이 친구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친구와함께 신앙의즐거움과 친교가 잘될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기획필요

 응답률: 28.36%

(응답수: 576 / 응답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 수: 2031)

?
 시간대별 보기


